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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네수엘라, 

경제위기 해결책으로 

6월 화폐개혁

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화폐개혁을 단행할 방침임.

□ 지난 3월 22일, 니콜라스 마두로(Nicolas Maduro)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

책의 일환으로, 다가오는 6월에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음.

❍ 마두로 대통령은 페트로(Petro) 가상화폐를 통해 유치된 새로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화

폐의 개혁에 대해 발표했음.

Ÿ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10만 볼리바르(bolivar)가 일반적으로 암시장에서 사용되는 미화 50센트에도 못

미칠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있다고 밝힘.

Ÿ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100,000 볼리바르를 0 세 개를 제외한 100 볼리바르 지폐로 변경될 것이

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함. 

Ÿ 특히,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1년 전 50,000 볼리바르를 0 세 개를 제외한 새로운 50 볼리바르 

지폐로 대체했음을 강조했음. 

❍ 산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과 경제난으로 연쇄 위기에 빠져 있으며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으로 

현찰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.

Ÿ 베네수엘라 야당의원들 주장에 따르면,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비율이 지난 2월까지 12개월 

동안 6,000%가 넘어섰음. 

Ÿ 마두로 대통령은 새로운 화폐 개혁이 정부가 재정 압박과 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.  

Ÿ 한편, 베네수엘라 정부는 10년 전에도 0 세 개를 없앤 바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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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베네수엘라는 유가하락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석유 생산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는 계속될 

전망임.

❍ OPEC의 데이터에 따르면,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지난 2월에 일일 52만 배럴로 떨어졌음.

Ÿ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지난 10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

임.

Ÿ 베네수엘라는 2016년과 비교하여 하루 생산량이 60만 배럴이 감소하였으며 지난 12월 이후

에는 10만 배럴이 감소하였음.

❍ 대서양위원회(Atlantic Council) 보고서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감소가 석유 생산 문제에 대한 근본 원

이라고 지적했음. 

Ÿ 베네수엘라는 2003년 우고 차베스(Hugo Chavez) 전 대통령이 석유 노동자 파업 이후 수 천

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며 그 후 몇 년 후에 일부 석유 프로젝트를 국유화하였음. 

Ÿ 국영회사 PDVSA의 수입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정책으로 인해 회사 운영을 위한 재투

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로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음. 

❍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, 베네수엘라는 2016년 GDP가 16.5%, 2017년에는 12% 감소하였으며 

2018년에는 1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□ 한편, 마두로 대통령 오는 5월 대선에 출마하여 재선에 도전할 예정임.

❍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 오는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식 후보 등록을 하였음. 

Ÿ 좌파 집권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(PSUV)은 대선 후보로 마두로 대통령을 지명했으며 대중들의 불만

과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손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.

Ÿ 한편,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엔리 팔콘(Henri Falcon) 후보자가 손꼽이고 있지만, 전문가들은 

팔콘이 대중들에게 마두로 대통령 보다 인기가 두 배가 많지만 5월 20일에 있을 대선에서는 경쟁

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음.     

Ÿ 특히, 야권이 대선 불공정을 이유로 대선 불참을 선언함으로 인해 마두로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

고 있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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